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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of management of students affected by food allergy and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to school foodservice. A survey was conducted on 300 nutrition teachers (dietitians). For food allergy management, 

79.3% of participants regularly checked on students with food allergy. The rate of providing allergy-free or alternative food for students 

with food allergy was 35.7%; and the reasons for not providing such food was ‘lack of cooking time and employees’ (69.4%). 

Furthermore, 79.7% of participants provided 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students with food allergy and the reasons for not 

providing education and counseling was ‘lack of time’ (59.0%). Nutrition teachers (dietitians) with experience of job training related to 

food allergy comprised 53.7%. The mean score of importance of food allergy management was 4.02/5.00. The items with high scores of 

importance of ≥4.20/5.00 points were periodical check on students with food allergy, sending newsletters or homepage posting of foods 

causing allergy; however, provision of allergy-free or alternative food scored 3.64/5.00 points. The score of importanc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ose who checked on students with food allergy (p<0.05), offered allergy-free or alternative food (p<0.01), and 

in those with experience of job training (p<0.05) than those who did not. Therefore, in order to manage students with food allergy, 

nutrition teachers (dietitians) require on-going training on food allergy in order to practice provision of alternative foods and 

administrative support to the cooking personnel and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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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식품알레르기는 특정 식품항원에 대한 과민한 면역 반

응을 보이는 증상이 자주 발생하거나 만성화되는 질환이

며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섭취한 후 발생되는 식품이상 

반응이다(Shon SM 등 2006). 알레르기 반응은 장 점막이

나 면역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어린이에게 잘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서울지역 초등학생

의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이 11.7%라 보고되었고(Son KY 

등 2007), 서울 일부지역 초등학교 1학년 1,020명 중 식

품알레르기로 특정 식품을 제한하고 있는 학생은 12.0%

이었으며(Kim DS 등 2011), 2012년 전국의 초·중·고등학

생 중 출생 후 식품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한 학생이 

12.6% 이었다(Lee AH 등 2013). Park JY 등(2013)은 조

사대상 초등학생의 1,929명 중 16.8%가 식품알레르기 증

상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미국의 경우,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8세 이하 연령층에서 식품알레르기 유병률

이 18% 이상 증가하였고(Branum AM & Lukacs S 2008), 

Gupta RS 등(2011)은 조사대상 38,480명의 아동 중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은 8.0%이며 이 중 38.7%는 증상이 심하

다고 보고하였다.

식품알레르기 발생이 학생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면서 국내의 경우, 2011년 서울시가 서울시내 초등학교

에 ‘식품알레르기 교육 및 급식 관리매뉴얼’을 배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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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알레르기를 관리하도록 하였다(Seoul Metropolitan 

2011). 교육부도 2012년 5월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성

분 함유 식재료 공지 의무화‘를 공포하였고, 9월부터는 

학교급식의 모든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들을 번호

로 표시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2). 이후 국

내 초·중학교에서는 식품알레르기 학생 관리를 위해 유병 

학생의 정기적 조사, 식품알레르기 유발식품이 표시된 식

단표 게시,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식품

알레르기 관련 영양교육 및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을 

위한 대체식 제공이 미흡하다고 보고되었다(Kim YM 

2013, Kim TH 2014, Yoon AR 2015).

영양(교)사도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에 대한 영양교육 

및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유병 

학생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Park EJ 2012, Kim YM 2013, Yoon AR 2015). 식품알

레르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현재 학교급식에서 영

양(교)사의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 관리에 대한 중요성

도 커지고 있어 학교급식에서는 유병 학생들에 대한 식

단 관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영양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식생활관리 능력을 함양시켜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제에 대한 인식은 높았으나, 학생들 스스로 식품알레르기 

관리를 잘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알레르기 증상 발생 시에

도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급식에서의 식

품알레르기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임이 보고되었다

(Yu SN 2013, Lee JA 2014). 식품알레르기 유병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영양(교)사가 유병 학생들에게 영양 

상담을 통한 영양교육을 실시 해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Jung KJ 2014),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식품알레르기 

예방 교육 요구도는 높으나 식품알레르기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은 부족한 상황이다(Kim YG 2013, Yu SN 

2013, Lee JA 2014).

식품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를 의무화 이후, 학교급식

에서의 식품알레르기 유발식품 관리에 관한 연구는 몇 

개 지역에서만 수행되었을 뿐이다(Park EJ 2012, Kim 

YM 2013, Yu SN 2013, Kim TH 2014). 앞으로 학교에서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구체적

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영양(교)사들의 식품알레르

기 유병 학생 관리 현황 및 식품알레르기 관리 업무에 대

한 중요성 인식 조사를 통해 전반적으로 유병 학생 관리

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현실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보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영양(교)사의 식품알레르

기 유병 학생 관리 현황과 관리수행 사항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파악하여 학교급식에서의 식품알레르기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앞으로 정부에서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에 대한 관리 방안을 세우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부산지역소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영양(교)사 

각각 190명, 160명의 총 3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영양(교)사 간담회에 참석한 영양사를 대상으

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직접 동의를 구한 다음, 설문

지를 배부하여 자가기록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 310부(회수율: 88.6%)가 회수되었고 부실 기재

된 것을 제외한 30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12월 1일~2014년 12월 26일까지 실시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선행연구(Park EJ 2012, Kim YM 

2013, Lee HJ 2013, Kim TH 2014)를 기초로 연구자가 

개발한 설문문항을 10명의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예비조

사를 거쳐 이해가 어려운 문항이나 중복되는 문항을 수

정·보완하여 본 연구에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영양(교)사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근

무경력, 학력, 고용형태, 학교유형 등 5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식품 알레르기 관리 현황에 관한 문항은 식품알레르

기 유병 학생 파악 여부, 대체식 및 제거식 제공 여부, 학

생 대상 식품알레르기 관련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 여부 

등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식품알레르기 관련 영양(교)사 

직무연수 경험 현황에 관한 문항은 직무연수 경험 여부, 

직무연수 경로의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교에서 수행하

는 식품알레르기 관리에 대한 중요도 인식 문항은, 식품

알레르기 유병 학생 파악, 지속적인 관리 및 유지, 가정

통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 대체식 및 제거식 제공, 

항히스타민제 또는 에피네프린 비치 등 12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중요도 인식 문항의 측정척도는 리커트(Likert)의 

5점 척도(1점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점 : 매우 중요하

다)를 이용하였다.

3. 통계처리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18.0 프로그램(IBM, 

Armomk, NY, USA)을 이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학교

유형, 고용형태에 따른 식품알레르기 관리 현황은 교차분

석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학교

유형, 고용형태, 식품알레르기 관리 현황에 따른 식품알

레르기 관리 수행의 중요도 인식은 독립표본 t-test로 분

석하고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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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Age (yr)

20-29 38(12.7)

30-39 102(34.0)

Over 40 160(53.3) 

Working 

experience

(yr)

<5 52(17.3) 

≦5-<10 56(18.7) 

≦10-<15 88(29.3) 

≦15 104(34.7) 

Education 

College 15(5.0) 

University 153(51.0) 

Graduate school student 21(7.0)

Graduate school 111(37.0) 

Type of school
Elementary school 168(56.0)

Middle school 132(44.0)

Type of 

employment 

Nutrition teacher 127(42.3) 

Dietitian 173(57.7) 

Total 300(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Ⅲ.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영양(교)사

의 연령은 20대가 12.7%, 30대가 34.0%, 40대 이상이 

53.3%이었다. 근무경력은 5년 미만이 17.3%, 5년 이

상~10년 미만이 18.7%, 10년 이상~15년 미만이 29.3%, 

15년 이상이 34.7%이었다. 학력은 전문대 졸업이 5.0%, 

대학교 졸업이 51.0%, 대학원 재학이 7.0%, 대학원 졸업

이 37.0%이었다. 학교유형으로는 초등학교가 56.0%, 중

학교가 44.0%이었다. 고용형태는 영양교사가 42.3%, 영

양사가 57.7%이었다.

2. 식품알레르기 관리 현황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 관리 현황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영

양(교)사는 79.3%이었다. 최근 Yoon AR(2015)은 조사대

상 초・중학교 모두 100% 식품알레르기 파악을 한다고 

하여 부산지역도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 파악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에서, 

영양교사는 85.8%, 영양사는 74.6%이며 유의적인 차이

(p<0.05)를 보여 영양사들도 좀 더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

생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Muraro A 등(2010)은 식품알

레르기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식품알레르기 진단을 하

는 것이라 하였다.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는, ‘시

간이 없어서’ 35.5%, ‘학교와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서’ 30.6%, ‘유병 학생이 없어서’ 21.0%이었다. 서울지역 

연구(Park EJ 2012)에서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와 ‘알

레르기 증상자 파악이 어려워서’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시간이 없어서’가 48.3%

이었는데 Kim YM(2013)도 초등학교가 중학교보다 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이후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여 영양(교)사가 유병 학생들에 대한 식품알레르기 

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 및 환경 개선 등

이 필요하다 보겠다.

대체식 및 제거식을 제공하는 영양(교)사는 35.7%로 낮

았다. Kim EG(2010)의 연구에서는 12.0%, Kim TH(2014)

의 연구에서는 20.5%가 제공하였고, Lee HJ(2013)의 연

구에서는 33.3%가 대체음식을 제공 할 의사가 있다고 하

였다. Kim HH(2015)의 연구에서도 식품알레르기를 경험

한 학생 중 학교에서 대체식을 제공받고 있는 학생은 20.4%

라고 보고하여 아직 유병 학생의 대체식 제공 관리가 아

직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Imai T & Odajima Y(2004)는 

조사대상 학교영양사의 68.7%가 식품알레르기 아동에 대

한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식품알르레기 아동이 증가

하고 있으므로 학교급식에서 이들 아동에 대한 대체식 

제공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Seo WH 등

(2011)은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지나치게 식품을 제한하

는 경우 영양부족, 성장지연, 심리적 스트레스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대체식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영양(교)사들의 학생들에게 대체식 제공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이에 대한 수행이 필

요하다 보겠다.

대체식 및 제거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리시

간 및 인력 부족’ 69.4%,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을 파

악하기 어려워서’ 17.6%이었다. 학교유형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에서, 초등학교와 영양교사는 ‘조리시간 및 인

력 부족’이 가장 높았고 중학교와 영양사는 ‘조리시간 및 

인력 부족’과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을 파악하기 어려

워서’가 높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학교유형(p<0.001)과 고

용형태(p<0.01)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선행연

구에서, 대체식의 미제공 이유를 Yoon AR(2015)은 76%

가 조리시간 및 인력 부족이라고 하였고 Park EJ(2012)와 

Kim YM(2013)도 시설, 인력부족으로 개별식 제공이 어

렵다고 보고하였다. Imai T & Odajima Y(2004)도 일본의 

학교급식에서 식품알레르기 학생 관리의 문제점에 관한 

복수응답 결과, 조리 인력 부족 48.8%, 조리시설의 부족 

40.0%라 하였다. 따라서 조리 인력 및 시설확충이 식품

알레르기 학생들을 위한 대체식 제공에 중요한 만큼 이

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 보겠다.

대체식 및 제거식이 제공되지 않을 시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의 급식형태는 ‘원인 식품이 포함된 음식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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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Type of school Type of employment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Nutrition 

teacher
Dietitians

Regularly check on students with food allergies

 Yes 238(79.3) 139(82.7) 99(75.0) 109(85.8) 129(74.6)

 No 62(20.7) 29(17.3) 33(25.0) 18(14.2) 44(25.4)

χ
2

2.700 5.664
*

 Reasons not regularly check (only corresponded to ‘No’) 

 Feels unnecessary 3(4.8) 1(3.4) 2(6.1) 1(5.6) 2(4.5)

 Lack of coordination of school manager 19(30.6) 8(27.6) 11(33.3) 3(16.7) 16(36.4)

 Lack of checking time 22(35.5) 14(48.3) 8(24.2) 10(55.6) 12(27.3)

 No student with food allergies 13(21.0) 4(13.8) 9(27.3) 4(22.2) 9(20.5)

 No reason 5(8.1) 2(6.9) 3(9.1) 0(0.0) 5(11.4)

χ
2

4.159 5.599

Providing allergy-free or alternative food

 Yes 107(35.7) 65(38.7) 42(31.8) 46(36.2) 61(35.3)

 No 193(64.3) 103(61.3) 90(68.2) 81(63.8) 112(64.7)

χ
2

1.521 0.029

 Reasons for not providing allergy-free food or alternative food (only corresponded to ‘No’) 

 Lack of cooking time and employees 134(69.4) 86(83.5) 48(53.3) 69(85.1) 65(58.0)

 Difficult of identifying the students with food  allergy 34(17.6) 9(8.7) 25(27.8) 8(9.9) 26(23.2)

 Lack of food allergy knowledge 2(1.0) 1(1.0) 1(1.1) 0(0.0) 2(1.8)

 Students did not want 9(4.7) 2(1.9) 7(7.8) 2(2.5) 7(6.3)

 No reason 14(7.3) 5(4.9) 9(10.0) 2(2.5) 12(10.7)

χ
2

21.448
***

17.030
**

Providing the meal service for students with food allergy 

 After meal service, did not eat to food allergy causing foods by 

themselves
74(38.3) 39(37.9) 35(38.9) 35(43.2) 39(34.8)

 Did not receive the food allergy causing foods 86(44.6) 51(49.5) 35(38.9) 38(46.9) 48(42.9)

 Prepare own lunch box 14(7.3) 3(2.9) 11(12.2) 3(3.7) 11(9.8)

 Not known well 19(9.8) 10(9.7) 9(10.0) 5(6.2) 14(12.5)

χ
2

6.973 5.373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students with food allergy 

Yes 239(79.7) 132(78.6) 107(81.1) 107(84.3) 132(76.3)

No 61(20.3) 36(21.4) 25(18.9) 20(15.7) 41(23.7)

χ
2

0.283 2.858

 Reasons not implementing education and counseling (only corresponded to ‘Mo’) 

 Lack of education time 36(59.0) 20(55.6) 16(64.0) 12(60.0) 24(58.5)

 Feel unnecessary 4(6.6) 4(11.1) 0(0.0) 3(15.0) 1(2.4)

 Lack of information about food allergy foods 5(8.2) 5(13.9) 0(0.0) 2(10.0) 3(7.3)

 Lack of coordination of school manager 12(19.6) 4(11.1) 8(32.0) 2(10.0) 10(24.4)

 No reason 4(6.6) 3(8.3) 1(4.0) 1(5.0) 3(7.3)

χ
2

10.123
*

4.882

*
p<0.05, 

**
p<0.01, 

***
p<0.001

Table 2. Food allergies management for students N=300



118 홍혜리 ․ 류은순 Korean J Food Cook Sci

2016; 32(1):114-122 http://www.ekfcs.org

Variables　 Total

Type of school Type of employment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Nutrition 

teacher
Dietitians

Experience of job

 training 

Yes 161(53.7) 75(44.6) 86(65.2) 55(43.3) 106(61.3)

No 139(46.3) 93(55.4) 46(34.8) 72(56.7) 67(38.7)

χ
2

12.504
***

9.505
**

Source of job training

(only corresponded to ‘Yes’)

City office of education 130(80.7) 66(88.0) 64(41.4) 48(87.3) 82(77.4)

Korean Dietetic Association 26(16.1) 8(10.7) 18(20.9) 6(10.9) 20(18.9)

Food & Drug Administration 4(2.5) 1(1.3) 3(3.5) 1(1.8) 3(2.8)

Regional health center 1(0.6) 0(0.0) 1(1.2) 0(0.0) 1(0.9)

χ
2

0.161 0.470

**
p<0.01, 

***
p<0.001

Table 3. Experience of food allergy job training n=300

식 받지 않음’ 44.6%, ‘배식 받은 후, 학생 스스로 원인식

품은 섭취 안함’ 38.3%이었다. 서울지역에서도 ‘학생이 알

아서 원인식품 제거 후 섭취'가 65.7%라 하였고(Park EJ 

2012), 전남지역의 경우, ‘배식단계에서 받지 않음’ 47.8%, 

‘배식을 받은 후 알아서 원인식품 제거 후 섭취’가 42.8%

라 보고되었다(Kim YM 2013). 따라서 식품알레르기 유

병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학생 스스로가 식품알레르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이 증가하는 상

황에서 학생들의 식품알레르기 발생 위험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식품알레르기 관련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는 영양

(교)사는 79.7%이었다. 이는 Kim EG(2010)의 27.0%, Park 

EJ(2012)의 21.0%, Kim TH(2014)의 35.2%보다 높았는데 

최근 Yoon AR(2015)은 64.9%라 보고하여 식품알레르기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영양교육 및 상담의 실행 

비율이 높아졌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Lee JA(2014)는 식

품알레르기 유병 유무에 관계없이 초·중학생들의 48.3%

가 알레르기 예방교육이 실시되기 원한다고 하여 학교에

서는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식품알레르기 관련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지 못한 

이유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59.0%, ‘학교와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19.6%, ‘관련 정보 부족해서’는 

8.2%이었다.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는 초등학교 55.6%, 중학교’ 64.0%로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다(p<0.05). Kim YM(2013)과 Yoon AR(2015)의 

연구에서도 교육 및 상담이 잘 실시되지 않는 이유는 ‘시

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높은 분포를 보여 본 연구와 유사

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학교 영양(교)사들은 식품

알레르기 유병 학생을 위한 교육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

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학교급

식에서 행정업무와 급식업무를 구분하여 영양(교)사의 불

필요한 업무를 경감시키고 식품알레르기 관련 교육 및 

영양상담 업무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행

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식품알레르기 직무연수 현황

식품알레르기 관련 직무연수 경험 현황은 Table 3과 같

다. 식품알레르기 관련 직무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영

양(교)사는 53.7%였다. 경기지역은 67.2%(Kim TH 2014), 

인천지역은 99.5%(Yoon AR 2015)가 식품알레르기 직무

연수 받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여 부산지역의 식품알레

르기 관련 직무연수 실시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학교유형

에서, 초등학교 영양(교)사 44.6%, 중학교 영양(교)사 

65.2%이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p<0.001). 고용형태에

서는, 영양교사 43.3%, 영양사 61.3%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따라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식품알

레르기 관련 직무연수 경험자에 대한 파악을 통해 앞으

로 교육기회를 더 많이 확대시켜야 하겠다.

식품알레르기 관련 직무연수를 받은 경로는 ‘시교육청’ 

80.7%, ‘대한영양사협회’ 16.1%,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식품 관련 전문기관’ 2.5%이었다. 경기지역에서는 39.8%

가 시교육청의 직무연수를 통해 교육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아(Kim TH 2014) 영양(교)사의 식품알레르기 관련 직

무연수를 경험할 수 있는 기관은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시교육

청 뿐 만 아니라 다른 식품 관련 기관에 일임하여 영양

(교)사들이 다양한 연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

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식품알레르기 관련 연수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4. 식품알레르기 업무에 대한 중요도 인식

학교유형 및 고용형태에 따른 식품알레르기 업무에 대

한 중요도 점수는 Table 4와 같다. 식품알레르기 업무 수

행에 대한 중요도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02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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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ype of school Type of employment

Tota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t-value

Nutrition 

teacher
Dietitian t-value

Regularly check to students with food allergy 4.27±0.62 4.29±0.66 4.24±0.55 0.786 4.31±0.70 4.25±0.55 0.784

Continuous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students 

with food allergy
4.16±0.64 4.15±0.71 4.15±0.55 -0.060 4.20±0.78 4.13±0.52 0.875

Home correspondence or posting on the  homepage 

regarding foods causing food allergy
4.34±0.65 4.32±0.68 4.37±0.62 -0.628 4.39±0.72 4.31±0.60 0.912

Offering allergy-free or alternative food 3.64±0.79 3.63±0.82 3.66±0.74 -0.372 3.70±0.88 3.60±0.71 1.108

Furnishing of antihistamines or epinephrine 3.83±0.93 3.77±0.97 3.90±0.88 -1.250 3.86±1.04 3.80±0.84 0.487

Constructing network of emergency contacts when 

a food allergy occurs
4.23±0.64 4.21±0.69 4.26±0.57 -0.591 4.25±0.72 4.22±0.58 0.415

Development of recipes reducing food allergy 3.79±0.79 3.71±0.78 3.90±0.79 -2.107
*

3.72±0.81 3.85±0.77 -1.437

Separate keeping and cooking of foods causing 

food allergy
3.70±0.80 3.65±0.83 3.77±0.76 -1.253 3.65±0.87 3.73±0.75 -0.843

Implementation of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students with food allergy
4.08±0.65 4.08±0.69 4.09±0.59 -0.183 4.11±0.68 4.06±0.62 0.617

Implementation of job training for nutritionist in 

relation to food allergy
4.11±0.67 4.10±0.71 4.12±0.63 -0.255 4.10±0.72 4.12±0.64 -0.168

Implementation of education for cooking employees 

in relation to food allergy
4.01±0.67 4.01±0.71 4.01±0.62 -0.042 4.07±0.71 3.97±0.63 1.277

Implementation of education for school parents and 

school personnel in relation to food allergy
4.10±0.66 4.11±0.68 4.08±0.63 0.310 4.15±0.70 4.06±0.63 1.171

　Total 4.02±0.48 4.00±0.52 4.05±0.41 -0.796 4.04±0.56 4.01±0.40 0.582

Scale score: 1 (not very important) - 5 (very important).
*
p<0.05

Table 4. The importance of food allergies practices by type of school and employment n=300

‘식품알레르기 유발식품 가정통신문 또는 홈페이지 게

시’,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 정기적 파악’, ‘식품알레르

기 발생 시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 구축’의 순으로 

4.23점 이상을 보였다. 그러나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식품알레르기 감소 조리법 개발’ 3.79점, ‘식품알레르기 

유발식품의 분리 보관 및 조리’ 3.70점, ‘대체식 및 제거

식 제공’ 3.64점이었다. Park EJ(2012)는 식품알레르기 수

행의 필요성에서 대체식 및 제거식 제공 점수가 가장 낮

았다고 보고하였고, Lee HJ(2013)의 연구에서도 중요도 

및 실행도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 파악이었으나 대체식 또는 제거식 제공은 중요도 및 

실행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 Imai T & Odajima Y(2004)

도 일본의 학교급식에서 식품알레르기 학생 관리의 문제

점으로 학교영양사의 인식 및 이해 향상이 40.4%라 보고

하여 영양(교)사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보겠다. 따라서 

국내 영양(교)사의 대체식 및 제거식 제공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바, 앞으로 영양(교)사들

의 대체식 및 제거식 제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보겠다.

식품알레르기 관리 현황에 따른 업무 수행 중요도 점

수는 Table 5와 같다.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 파악 여부

에 따른 차이에서, 유병 학생 파악군은 4.05점, 미파악군

은 3.91점이며 유의적인(p<0.05) 차이가 있었다. 특히 ‘대

체식 및 제거식 제공에서는 파악군 3.67점, 미파악군 3.52

점으로 낮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세부항

목에서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 정기적 파악’은 유병 학

생 파악군은 4.33점, 미파악군은 4.06점이며 유의적인(p<  

0.01) 차이를 보였는데 유병학생 미파악군도 정기적으로 

유병 학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인식하고 있으

나 실제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 지속적인 관리 및 유지’는 파악군은 4.22점, 미

파악군은 3.90점이며 유의적인(p<0.001) 차이를 보였다. 

또한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 교육 및 영양상담 실시’에

서 파악군은 4.12점, 미파악군은 3.95점이며 유의적인 (p<  

0.05) 차이가 있어 미파악군의 중요도 점수는 4.00점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하겠다. 대체식 및 

제거식 제공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 대체식 및 제거식 제

공군은 4.12점, 미제공군은 3.97점이며 유의적인(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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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었다. 특히 미제공군은 ‘대체식 및 제거식 제공’ 

점수가 3.47점을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중요도에 대한 인

식 고취가 우선되어야 하겠다.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 여

부에 따른 차이에서,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군과 미실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세부항목에서 실시군이 

미실시군보다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 지속적인 관리 및 

유지’(p<0.05),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 교육 및 영양상

담 실시’(p<0.05)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타나 식

품알레르기에 대한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에 대한 중요

도 인식이 실제적으로 학생들을 교육과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직무연수 경험여부에 따른 차이에서, 직무연수 경험군

이 미경험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p<0.05)를 보였

다. 세부항목에서 경험군이 미경험군 보다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 정기적 파악’, ‘식품알레르기에 관한 영양사 

직무연수 실시’, ‘식품알레르기에 관한 조리종사원 대상 

교육 실시’, ‘식품알레르기에 관한 학부모 및 교직원 대

상 교육 실시’에서 유의적으로(p<0.01) 높은 점수를 보여 

직무연수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 Kim TH  

(2014)는 식품알레르기 교육 경험군이 미경험군보다 ‘학

생대상 교육 및 영양상담 실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고 하였다. 그러나 Park EJ(2012)는 식품알레르기 교육을 

받은 영양(교)사는 식품알레르기 관리 인식 수준은 높으

나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의 수행도는 미교육 영양(교)사

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상을 살펴 볼 때, 식품알레르기 관리 업무를 수행하

는 영양(교)사가 전반적으로 식품알레르기 업무의 중요도 

인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영양(교)사를 대상으

로 식품알레르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뿐 아니라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실제

적인 업무 수행을 높여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직무연

수 시 식품알레르기 관리 업무에서 중요도 점수가 낮은 

업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포함한 실제적이고 구체

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 또한 지속적인 연수 

뿐 아니라 영양(교)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부산지역 초・중학교 영양(교)사 300명을 대

상으로 학교급식에서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 관리 현황 

및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영양

(교)사는 79.3% 이었고 초등학교가 중학교보다 유의적

(p<0.05)으로 높았다. 유병 학생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

는 ‘시간이 없어서’ 35.5%, ‘학교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30.6%이었다. 대체식 및 제거식을 제공하는 영양

(교)사는 36.7%이며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리시간 

및 인력부족’ 69.4%이고 학교유형(p<0.001)과 고용형태

(p<0.01)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대체식 및 제거

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유병 학생들의 급식형태는 ‘원

인 식품이 포함된 음식은 배식 받지 않음’ 44.6%, ‘배식 

받은 후, 학생 스스로 원인식품은 섭취 안함’ 38.3%이었

다. 식품알레르기 관련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는 영

양(교)사는 79.7%이었으며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이유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59.0%, ‘학교와 협조가 잘 이루

어지지 않아서’ 19.7%이었다. 식품알레르기 관련 직무연

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영양(교)사는 53.7%이며 직무연수

를 받은 경로는 시교육청이 80.7%이었다. 식품알레르기 

업무 수행에 대한 중요도 평균 점수는 4.02/5.00점이며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 정기적 파악’ ‘식품알레르기 유

발식품 가정통신문 또는 홈페이지 게시’는 4.23점 이상이

나 ‘대체식 및 제거식 제공’은 3.64점으로 가장 낮았다. 

식품알레르기 관리 현황에 따른 업무 수행 중요도 점수

는 정기적으로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 파악하는 군이 

미파악 군보다 유의적으로(p<0.05) 높은 점수를 보였고. 

직무연수 경험군이 미경험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

(p<0.05)를 보였다.

이상을 살펴 볼 때, 영양(교)사들의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 관리에서 중요도 점수가 가장 낮은 대체식 및 제거

식 제공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영양교육 및 상담 수행 비

율을 높여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 및 시설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속적인 직무연수를 통한 영양

(교)사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겠다. 또한 직무 연수 시 영

양(교)사가 실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고 프

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교급식에서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

생을 잘 관리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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